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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최근 20년간(1996년 12월～2016년 2월)의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서해안의 풍속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서해

안의 관측점 3곳 중에서 2곳(군산, 목포)의 풍속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약해지는 추세를 보인다. 풍속이 약해지는 추세는 목포보다 군산이 더

크다. 일본 서해안의 관측점 3곳 중에서 1곳(Akita)의 풍속은 시계열 분포 상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나 2곳(Kanazawa, Tottori)은

풍속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약해지는 추세를 보인다. 관측점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풍속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약해지는 추세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의 경우가 일본 서해안의 경우보다 그 추세의 정도가 더 크다. 일본 서해안의 풍속은 우리나라 서해안의

풍속보다 강한 특성을 보인다. 이는 겨울철 동해의 해상이 서해보다 더 거칠고 그에 따라 선박 운항 상의 위험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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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선박의 안전 및 경제적인 운항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는 해양기상 현상 중에서 특히 위험도가 높은 태풍, 온

대저기압, 계절풍의 영향을 모두 받는 중위도의 아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해 있다. 태풍은 주로 난후기인 7～9월에 우리나

라에 내습하여 피해를 입히지만, 그 수는 연평균 3개 정도이

다. 그에 비하여 온대저기압과 계절풍은 한후기인 12～2월에

주로 발생,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의 육상 및 주변 해상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

태풍, 온대저기압, 계절풍 등의 기상현상은 해상 상태에 직

접적이고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설(2016)에 의하면, 우리나

라 주변 해상의 풍랑특보(풍랑주의보 및 풍랑경보 포함)일수

는 12월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1월과 3～4월에도 높은 빈도

수를 보인다. 계절별로 풍랑특보일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겨울

〉봄 〉가을 〉여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적

으로는 해상 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겨울의 경우, 앞바다와 먼

바다 공히 풍랑특보일수는 동해 〉서해 〉남해의 분포를 보인

다. 이들 결과는 주로 온대저기압의 발생 및 발달 정도 그리

고 계절풍의 세기 차이 등에 의한 것이다.

여기서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경보

는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

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한다.

이 연구에서는 4계절 중에서 특히 해상 상태가 좋지 않은

겨울철에 주목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서해안의 풍속 분포 특성

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관측점은 서해의 풍

속 분포를 나타내고 일본 서해안의 관측점은 동해의 풍속 분

포 특성을 설명한다. 즉, 해안에 위치해 있는 관측점은 바다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최근 20년(1996년 12월～2016년 2

월)의 기상청 풍속 데이터이고, 우리나라 서해안의 관측점은

인천(Incheon), 군산(Gunsan), 목포(Mokpo), 일본 서해안의

관측점은 秋田(Akita), 金澤Kanazawa), 鳥取(Tottori)이다. 이

들 관측점은 공통적으로 바다(서해와 동해)에 가깝게 위치해

있으면서 다른 지형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작게 받는 곳이다.

자료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관측점

별로 풍속 분포 특성을 주로 그래프로 처리, 분석하였다.

2. 연구 분석 결과

Fig. 1 은 최근 20년의 겨울철(12～2월), 우리나라 서해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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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관측점별 평균풍속의 시계열 분포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관측점 3곳 중에서 2곳(군산, 목포)의 풍속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약해지는 추세를 보인다. 나머지 1곳(인

천)은 점점 강해지는 추세를 보인다. 풍속이 약해지는 추세는

목포보다 군산이 더 크다. 그리고 3곳 중에서 목포의 평균풍

속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은 인천, 군산의 순서이다.

Fig. 1 우리나라 서해안(인천, 군산, 목포)의 겨울철

평균풍속 시계열 분포(가로축의 1은 1997년, 20은

2016년을 의미함)

Fig. 2는 최근 20년의 겨울철(12～2월), 일본 서해안에 위치

한 관측점별 평균풍속의 시계열 분포를 보인다. 관측점 3곳

중에서 1곳(Akita)의 풍속은 시계열 분포 상 큰 변화 없이 일

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2곳(Kanazawa, Tottori)은 풍

속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약해지는 추세를 보인다. 3곳 중에

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Akita의 평균풍속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은 Kanazawa, Tottori의 순서이다.

Fig. 2 일본 서해안(秋田, 金澤, 鳥取)의 겨울철

평균풍속 시계열 분포(가로축의 1은 1997년, 20은

2016년을 의미함)

Fig. 3은 Fig. 1과 Fig. 2의 관측점별 풍속값을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구분하여 평균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일본 서해안의

풍속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 약해지

는 추세를 보인다. 그 추세는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경우가 더

크다. 그리고 일본 서해안의 풍속은 우리나라 서해안의 풍소

보다 더 강한 특성을 보인다.

Fig. 3 우리나라와 일본 서해안의 겨울철 평균풍속

시계열 분포(가로축의 1은 1997년, 20은 2016년임)

겨울철 우리나라 서해안과 일본 서해안의 풍속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으로는 크게 계절풍과 온대저기압, 편서풍 등

을 들 수 있다. 관측점의 풍속 약화는 계절풍의 약화, 온대저

기압의 발생 수 감소 및 발달 정도의 약화, 편서풍의 약화 등

을 그 원인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풍속은 서해의 풍속과 직결된다. 그리고

일본 서해안의 풍속은 동해의 풍속 분포를 나타낸다. 동해의

풍속은 서해의 풍속보다 강한 특성을 보인다. 이는 계절풍의

강화, 온대저기압의 발달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결 론

최근 20년간(1996년 12월～2016년 2월)의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서해안의 풍속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측점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풍속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약해지는 추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 서해안의 경우가 일본 서해안의 경우보다 그 추세의 정

도가 더 크다. 일본 서해안의 풍속은 우리나라 서해안의 풍속

보다 강한 특성을 보인다. 이는 겨울철 동해의 해상이 서해보

다 더 거칠고 그에 따라 선박 운항 상의 위험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해자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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